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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을 마시고 토한다’는 토함산(745m)

의 중턱에 자리하고 있는 불국사와 석굴암은

찬란한 신라 불교 문화의 핵심으로 꼽힌다. 

불국사는 1 ,4 4 0여년 전 신라 법흥왕 22

년에 그 어머니의 뜻에 따라 나라의 안정과

백성의 평안을 위하여 세워졌으며, 그 후 신

라 경덕왕(742∼764) 때 재상 김대성이

다시 지어 절의 면모를 새롭게 하였다. 하지

만 임진왜란으로 건물은 물론 값진 보물들이

거의 불에 타거나 약탈되었다. 1920년 이전

에는 일부 건물과 탑만이 퇴락한 채 남아 있

었으나 지속적인 원형 복구 및 보수로 오늘날

에는 국보 7점을 간직한 대사찰의 면모를 갖

추게 되었다. 

불국사에서 산등성이를 타고 약 3km(포

장도로 석굴로는 9km) 정도 올라가면 동양

제일의 걸작으로 알려진 여래좌상의 본존불

이 동해를 마주 바라보고 있는 유명한 석굴암

이 있다. 불국사와 석굴암은 1995년 12월

해인사 팔만대장경, 종묘 등과 함께 세계문

화유산으로 공식 지정되어 국제적으로 더욱

유명해졌다.

범부의 세계와 불국을 구분하는 다리

불국사는 신라인이 그린 부처님의 세계이

며, 지상에 만들어 놓은 이상적인 피안(彼

岸)의 세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의 모든

조형물 하나하나에는 부처님 나라를 표현하

는 상징과 의미가 담겨져 있다.

먼저, 신라인들은 부처님의 나라를 표현하

기 위하여 높은 석축을 쌓아 범부(凡夫)의

세계와 불국(佛國)을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석축 위의 경내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하였

다. 대웅전을 중심으로 한 영역은 석가모니

불이 관장하는 사바 세계, 극락전이 있는 곳

은 아미타불이 있는 서방 극락 세계, 비로전

이 있는 영역은 비로자나불, 즉 일체의 법이

화(化)하여 나타나는 법신불을 모신 연화장

세계가 바로 그것이다.

여기에서 연화교·칠보교, 청운교·백운교

는 범부의 세계에서 석축을 쌓아 구분해 놓은

불국에 이르는 다리이다. 부처님을 따라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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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고자 했던 우리 조상들의 숨결이 도시 곳곳

에 남아 있는 경주이지만, 특히 불국사에 가

면 바로 눈앞에서 조상들의 기품과 이상, 그

리고 그들의 한결같은 염원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불국사를 거닐면서 신라

사람들이 꿈꿔 오던 부처님 나라인 불국토의

형상화를 위한 염원을 천년의 세월을 버텨온

석조물에서, 불국에 이르는 한켠한켠의 연화

교·칠보교, 청운교·백운교의 다양한 무늬

에서 당시 석공들의 호흡과 함께 느끼게 된

다.

연화·칠보교, 신라의 석축 기법 잘 보여줘

연화교·칠보교의 양식은 청운교·백운교

와 같으며 다소 규모가 작을 뿐이다. 연꽃잎

이 새겨진 아래쪽의 계단이 연화교이고 위쪽

이 칠보교이다. 연화교·칠보교는 청운교,

백운교에 비하여 부드럽고 온화한 모습의 다

리로서 신라시대 석조 건축 기법의 우수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무량수경전」에 의하면 지성으로 부처님을

믿은 사람이 죽으면 극락 세계 앞에 있는 구

품연못에 솟아난 연꽃 봉오리 속에 그 영혼이

잉태된다고 한다. 꽃봉오리가 피면 그 영혼은

극락의 사람으로 태어나는데 그 사람이 못 가

운데서 발을 옮길 때마다 연꽃이 솟아 나와

발을 받쳐주니 그것을 연화교라 했다.

또한, 금, 은, 유리, 수정, 산호, 마노,

호박 등 일곱 개의 보석으로 된 다리를 건너

야 하는데 그 다리를 칠보교라 한다. 칠보교

를 건너면 안양문에 오르고 안양문을 통과하

면 아미타의 극락 세계인 극락전 영역에 이르

게 된다.

불국사의 돌 축대 밑에는 원래 큰 못이 있

어 구품연못이라 하였다. 연화교는 연꽃잎을

곱게 새긴 돌을 열한 층계씩 두 줄로 쌓고 그

사이에 다시 좁은 돌로 열한 층계를 쌓아 다

른 다리보다 더욱 화려한 변화를 이루었다.

그리고 연화교에 계속하여 일곱 층계씩 두 줄

로 쌓아 칠보교를 만들었다. 두 층의 층계 사

이에 긴 장대석을 세로로 놓아 오르고 내리는

길을 갈라놓았는데 장대석 밑에도 장식으로

놓인 한 층계가 있다. 연꽃잎을 새긴 연화교

의 층계는 속세에 찌든 범부들의 마음을 깨끗

이 씻어주는 세욕(洗慾)의 의미를 담고 있지

않을까 싶다. 한 층계 한 층계를 밟고 지나는

순간 마음이 연꽃처럼 맑아지는 기쁨을 맛보

게 했다. 극락이 다가오는 기쁨을 이렇게 돌

사다리에 나타낸 것이다. 두 사다리의 층계

수를 합하면 48층계가 되니 이는 아미타여래

의 48대원의 수다.

완전한 형태로 천년을 견뎌

불국사에는 구름 위에 날개를 펼친 듯 경

쾌하게 범영루와 좌경루가 솟아 있는 석단 중

앙에 힘차게 내뻗은 계단이 있다. 대웅전을

올라가는 이 계단은 구성을 2단계로 하고 있

는데 아래에 있는 길이 6 .3m되는 계단을 백

운교라 하고 위에 있는 길이 5 .4m쯤 되는

계단을 청운교라 한다.

이 계단은 모두 33개로 구성되었다. 이것

은 부처님이 계신 도리천을 의미하고 있다.

33이라는 숫자는 욕계(欲界) 제2천(天)인

33천을 상징하는 것이다. 즉, 도리천을 구

성하고 있는 33천은 온갖 욕심과 어리석음으

로 가득 찬 속세를 떠나 천상의 부처님 세계

로 인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이 계단을

오르는 것은 바로 고통과 좌절로부터 희망과

환희로 나아가는 것이다.

백운교와 청운교에는 가운데와 양가로 세

줄의 긴 장대석이 놓여 있다. 하늘을 향해 세

줄로 힘차게 그어진 맑은 선을 볼 때 자신도

모르게 불국으로 향해 발을 옮기고 싶어진다.

불국토를 행하고자 하는 희망을 표현하기 위

하여 청운교 밑에는 무지개처럼 둥근 들보 모

양으로 만들어진 홍예문으로 장식되어 있다.

홍예문은 고요하고 안정된 긴 석축에 둥근 곡

석(曲石)으로 변화를 일으켜 전체적인 조화

와 생동하는 기운을 불어넣은 것이기도 하다.

청운교·백운교는 현존하는 신라의 다리로

는 유일하게 완전한 형태로 남아있다. 두 개

의 돌다리가 45。의 경사로 높다랗게 걸려 있

는데, 계단을 다리로 만든 특이한 구조를 하

고 있다. 장방형의 돌기둥 위에 받쳐진 홍예

는 반원을 이루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U자

를 뒤집어 놓은 모양으로서 우리나라 석교나

성문의 홍예의 형태를 시원하게 보여주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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